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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운이 홍콩에 오기를 매우 기다리며 연출의 성공을 미리 축원합니다.》





우담바라꽃이 피고 신불이 온 것을 당신은 보았습니까?





대만 양가태극권협회 부비서장 홍길홍(洪吉弘)선생님(옆사진)은 20년동안 태극권을 련마하여 이미 “임독2맥(任督二脉)”이 통했고 생각한대


로 기가 가는 경지에 도달했다. 


어느 한번, 두 한국 태권도선수가 홍선생님을 보고 자기를 주먹으로 한번 쳐보라고 요청했다. 홍선생님은 주먹으로 툭 치니 두사람은 2m남짓이 날려갔다. 주위사람들은 그의 공력에 찬탄했다. 


태극권은 오랜 세월 전해오면서 권법(拳法)이 개변되였지만 진정한 정화부분인 “심법(心法)”은 유전되지 않아 그야말로 유감스러웠다. 


홍선생님은 파룬궁을 접촉하게 되여 “전법





《나는 충심으로 신운연출이 성공과 홍콩사람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가져다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량요충의원








높은 층차에서 수련하고 있는 홍길홍선생님








캐나다에서 “국회파룬궁의 벗”을 성립





민주당의원 리화명





귀양백운구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성립된“국회파룬궁의 벗”은 부동한 당파의 참의원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는 무고한 파룬궁단체를 지지해 나섰다.  


“국회파룬궁의 벗” 주석 묘석성은 《이 조직을 성립한 첫번째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파룬궁을 충분히 료해하게 하는데  있다. 이 조직을 성립한 관건적인 목적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기본 인권을 존중하게 하는데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주석 허준인





륜”책에서 그가 알고싶어했던 “심법”을 찾았고 한평생 추구해왔던 모든것이 그속에 있었다. 그는 감개무량하여 이렇게 말했다. 《임독2맥이 열리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파룬궁을 배운후에 이것은 기의 계단밖에 안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파룬궁서적에서 우주진리에 대해 과학적이고도 리성적으로 해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경지에 도달하게 했고 파룬궁은 우주의 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련마한데서 에네르기마당이 강하고 빠르게 오며 원래의 층차를 훨씬 초월하여 진정으로 높은 층차에세 련공하게 한다.》


홍선생님은 두달동안 파룬궁을 배운후, 지난날 오랜 시일을 거쳐서야 임독2맥이 통할수 있던것이 지금은 그가 한평생 추구해오던 경지보다 더 초월했다. 홍선생님은 공이 자라는 관건인 심성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우주의 특성 “쩐싼런”에 동화하면서 더욱 높은 층차에로 부단히 정진하고있다. 











상주시











인류전통문화를 되찾은 미국신운예술단은 2009년에 북미、유럽、아세아、대양주、남미에서 300여차례 순회공연하여 80여만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나는 이번 공연의 성공을 축원하며 문화、민족의 정보를 홍콩에 가져다주며 여러분들이 서로 이 방면에서의 조예가 있을 것을 바란다.》








심양시법고현





불경에 《우담바라꽃이 나타남은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에서 정법한다.》라고 기재되여있다.





세계를 진감하고 있는 미국신운예술단은 2010년1월에 홍콩에서 첫공연을 하게 된다. 홍콩의 정계인사들은 이 국제최고급 수준의 공연을 간절히 바라며 홍콩시민들더러 좋은 기회를 놓지지 말 것을 호소했다. 





신운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홍콩의 정계인사





귀양3교





료녕성무순시











